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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설명

본인의 작업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자연물의 형상과 그 표면에 나타나는 무늬를 탐구하는 데서 출발한다. 자연의 의태(擬態)는 본모습을 감추면서도 오히려 과장된 

이미지를 앞에 드러낸다. 화려한 색과 무늬는 관람자를 매혹하지만, 그 이면에는 외부의 위협과 시선을 관리하기 위한 위장의 목적이 숨어 있다. 이는 현대인이 사회 

속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이미지를 관리하며 타인의 인식을 조율하는 방식과 닮아 있다. 개인들은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관리하는데 시간을 

소비하고, 그 과정에서 '진짜' 자아와 '가짜' 자아 사이의 경계는 모호해진다. 

작품에 등장하는 ‘허상(虛像)의 초상’은 정체성이 화면에서 어떻게 감춰지고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며 타자의 시선과 사회적 규범 속에서 드러내기와 숨기기가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회화적으로 표현한다. 우리가 바라보는 진짜라고 생각하는 대상의 모습은 허상에 까깝다. 생경한 얼굴의 대상은 우리에게 실체적 혼동을 불러 일으키며 

스스로 허구성의 신호를 발한다. 사물의 초상 속 이미지는 과장되고 왜곡되어 있으며, 일상에서 마주치는 주변적 존재들은 확대되고 생경한 색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표현방식에 의해 익숙한 지각의 질서는 흔들린다. 밑바탕에 그려진 대상의 형체는 묽은 색으로 덮어지고, 그 위에 드러나는 무늬는 겹쳐지며 형체를 가린다. 

형체위에 무늬가 중첩되고 무늬위에 또다른 색상이 중첩되는 과정을 통해 본모습은 은폐되고 가면은 더욱 또렷하게 드러난다. 

결국 나의 작업은 지우기와 드러내기를 통해 표면 위에 ‘보이는 것’과 ‘보이게 하기 위해 감추는 것’ 사이의 긴장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엷은 막 뒤로 물러난 형체 위로 

무늬는 다른 얼굴을 만들고 허상(虛像)의 초상은 선명해진다. 은隱(숨김)과 현顯(드러냄)이 서로를 가리키는 동안, 관념의 질서는 미세하게 어긋나며 나의 ‘허상’은 그 어

긋남의 자리에서 감추고 드러나는 얼굴을 기록한다. 이 같은 감춤과 드러냄,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 짙음과 옅음. 교묘함과 서투름, 기이함과 올바름과 같은 대립적 요소

의 유기적 결합에 대한 탐색은 본인 작업의 지속적인 표현 주제이다.







<숨은 초상 5>, 116 x 91cm, 2합 순지에 분채, 2025.

.



<숨은 초상 5>, 116 x 91cm, 2합 순지에 분채, 2025.

.

<숨은 초상 1>, 116 x 91cmx 2ea, 2합 순지에 수묵, 분채, 2025.



<숨은 초상 2>, 116 x 91cmx 2ea, 2합 순지에 분채, 2025.

.



<숨은 초상 4>, 116 x 91cm, 2합 순지에 분채, 2025.

.



<숨은 초상 5>, 116 x 91cm, 2합 순지에 분채, 2025.

.

<숨은 초상 3>, 116 x 91cmx 2ea, 2합 순지에 분채, 2025.



.

<숨은 초상>, 116 x 91cmx 2ea, 2합 순지에 분채, 2024.



<파란 초상>, 116 x 91cm, 2합 순지에 수묵, 분채. 2024.

.



<보라 초상>, 116 x 91cm, 2합 순지에 분채. 2024.

.



미동재정 微動在靜 2024.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



<숨은 초상 5>, 116 x 91cm, 2합 순지에 분채, 2025.

.

<숨은 초상 6>, 91 x 91cm, 2합 순지에 분채, 2025.



<숨은 초상 5>, 116 x 91cm, 2합 순지에 분채, 2025.

.

<숨은 초상 7>, 91 x 91cm, 2합 순지에 분채,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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